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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전체를 영역으로 쓰며 리더로서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

"저희 집 멍멍이가 9살인데,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식구들에게 손을 못 대게 해요.

방으로 들어갈라치면 먼저 달려가 문 앞을 막아서고 들어가려고 하면 짖으면서 위협합니다.

실제로 물진 않지만 발이나 손을 입에 넣었다가 뺍니다. 몸에 손도 못 대게 해요. 한 사람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
든 가족들한테 다 그래요. 점점 더 심해지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동물들끼리는 서열을 가리지만 사람과 동물 사이엔 서열이라 하기보단 누가 리더가 되느냐 문제입니다.

9살 멍멍이는 집안의 리더이고 집안 전체를 바운더리(영역)로 쓰며 가족 구성원들을 일일이 차단하며 리더로서의 행동
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강아지는 몸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리더라고 생각하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려견은 몸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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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관심과 잘못된 처벌로 만들어진 행동이 반복되면서 더욱 강화된 행동입니다.

우선 규칙이 필요합니다.

모든 가족은 일관성 있게 똑같이 행동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이를 어기면 그 교육은 처음으로 리셋됩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과 '관찰'입니다.

문제행동을 보이면 관심(예를 들어 소리를 지르거나 "안돼"라고 말하기, 체벌 등)을 주지 않아야 하며 요구성 눈빛에는 
눈으로 응대하기 않고 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반려견의 행동이 바뀌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
다.

문제행동이 일어났을 때마다 가족들의 관심을 받던 상황에서 반대인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심리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
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반복했던 행동이지만 전혀 관심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짖을 이유도 가로막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행동이 서서히 소거돼 갑니다. 또한 사람의 관심이 아쉽고 간절한 강아지는 스스로 다가와 몸을 비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과 '칭찬'이 이뤄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적절한 '보상'과 '칭찬'입니다.

좋아지는 행동과 잘한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야 합니다.

칭찬해 주셔야하며 보상으로 간식이나 산책으로 확실하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보상받고 칭찬받은 행동은 항상 반복
합니다.

9년 동안 학습된 행동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가족분들이 먼저 바뀐다면 강아지도 같이 바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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